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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샬럿은 시끄러운 소리가 싫었어요! 귓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도, 머릿속에 울리는 소리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가 안전한 게 분명해도, 자동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서거나, 군중이 환호성을 지르거나, 북소리가 나면 계속 

긴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샬럿은 불꽃놀이가 정말 싫었어요!

샬럿의 가족은 큰 소음이 날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샬럿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아빠는 소음을 막을 특별한 

귀마개들을 사 주셨고, 엄마는 천둥이 치면 이불 속으로 

들어와 샬럿을 꼭 안아 주셨어요. 또, 샬럿은 무섭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모든 방법이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그래도 샬럿은 여전히 

큰 소리가 무서웠어요.

“오늘 밤 공원에서 하는 특별 불꽃 쇼를 보러 갈 거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너도 같이 가 볼래?”

샬럿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불꽃놀이는 너무 

시끄러워요.”

“이제 너도 조금 더 컸으니 불꽃놀이를 보는 게 좀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 친구들도 다 올 거고. 네 특별한 

귀마개를 가져가도 돼.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샬럿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해 볼게요.”

공원 불꽃 쇼의 시작은 완벽했어요. 샬럿과 친구들은 

풀밭을 뛰어다니며 간식을 나눠 먹고 게임을 했어요. 곧 

하늘이 어둑해졌어요. 샬럿은 귀마개를 하고 앉아서 초조하게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쾅! 쾅! 펑!

샬럿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가슴이 꽉 막혀 오는 것만 

같았어요. 샬럿은 벌떡 일어나 주변의 굉음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때 엄마가 뒤쫓아와 샬럿을 안아 올리셨어요. 둘은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엄마는 샬럿을 꼭 안아 주셨어요. 샬럿의 

볼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가 많이 무서웠구나. 엄마 여기 있어. 소리에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저 불꽃놀이 색깔에 집중해 보자. 네 눈엔 

뭐가 보이니?”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샬럿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금색과 빨간색, 초록색이 

헤더 설리번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왜 하나님 아버지는 

시끄러운 소리를 

없애 주시지 않나요?” 

샬럿이 물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10)

보여요.”

“이제 냄새를 맡아 보렴. 무슨 냄새가 나니?”

“연기 냄새와 풀 냄새요. 그리고 팝콘 냄새요!” 샬럿이 

말했어요.

“또 어떤 감각을 사용할 수 있을까?”

샬럿은 눈을 꼭 감았어요. “불꽃놀이가 느껴져요. 불꽃이 

터지면 가슴이 떨리는 게 느껴져요.”

“맛은 느껴지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샬럿은 혀를 내밀었어요. “불꽃놀이는 아무 맛도 안 나요.” 

샬럿은 웃음을 터트렸어요.

엄마와 대화하다 보니, 샬럿은 궁금해졌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색을 만들 수 있을까? 폭죽은 왜 폭발하는 

거지? 어떻게 저런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걸까?’ 샬럿은 이제 

불꽃놀이가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엄마, 불꽃놀이는 정말 멋져요!” 샬럿이 말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를 봐주시는 엄마에게 샬럿이 물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큰 소리를 없애 달라는 제 기도에 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엄마가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항상 없애 주시는 건 아니지. 

하지만 때로 그분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상황을 보도록 

도와주시거나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을 보내 주신단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요!” 샬럿이 말했어요.

“맞아!” 엄마가 빙긋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넌 겁이 

났어도 불꽃놀이를 보러 갔잖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무서움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야. 또, 네가 

다른 감각을 통해 불꽃놀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

샬럿은 하늘을 수놓던 찬란한 색깔들을 떠올리며 빙그레 

웃었어요. 샬럿은 여전히 시끄러운 소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무서움도 느꼈고요. 하지만 샬럿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자신이 용기를 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

커다란 
폭음과 

 찬란한 색깔


